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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료의 변경 

	 
	  한우와 같은 반추동물은 단위동물과는 달리 반추위내에 여러 종류의 미생물이 살고 있으며 이 미생물이 소화에 중요한 역할은 하며, 섭취되는 사료를 소화시켜 휘발성 지방산을 생성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때 미생물은 사료의 종류와 질에 따라 작용하는 미생물이 다르다.
  사료를 갑자기 변경하면 새로운 사료에 적합한 미생물군이 적기 때문에 소화율이 크게 떨어진다 특히, 조사료 위주로 사양하다가 갑자기 농후사료로 변경하면 농후사료의 소화율이 크게 저하된다.
  그러므로 사료를 바꾸어 급여할 경우에는 미생물이 새로운 사료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새로운 미생물 군락이 형성되기까지는 약 10~15일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 때문에 사료를 갑자기 변경 급여할 경우 미생물에 의한 소화작용이 충분히 나타나지 못하게 되어 소화불량, 식체, 고창증 등의 발생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사료를 15일 정도의 여유를 두고 서서히 바꾸어 주도록 함으로서 이런 장애를 줄이도록 하여야 한다. 

	 
	 
	 
	 
	 
	 

	 
	2. 사료의 가공

	 
	 
	가. 조사료의 가공 

	 
	 
	  목초지에서의 방목, 청초 수확사료 및 사일리지의 급여 등을 빼면 육용우에 급여하는 조사료로서는 목건초 및 볏짚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건초, 볏짚 등의 조사료는 그 자체의 형태대로 급여하면 선택채식과 밟음에 의한 손실이 발생되기 때문에, 적당한 길이로 절단하여 급여하는 경우가 많다. 절단에 의하여 거칠고 단단한 줄기 부분의 선택채식 및 남는 양이 적게 되고, 농후사료와의 혼합급여도 쉽게 된다. 조사료의 절단처리는 사료섭취량을 증대시키지만 소화율, 일당증체량, 사료효율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한편으로 너무 세밀한 분쇄는 조사료의 제 1위 내에서의 통과속도가 빨라지고 미생물의 발효작용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제 4위 이후로 흘러나가기 때문에 소화율이 저하되며, 특히 반추와 저작이 적어지며 타액 분비량의 감소와 제 1위벽으로의 물리적 자극이 적어지고, 대사장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조사료를 펠렛 및 큐브 등으로 가공하여 급여하면 일당증체량이 증가하고, 사료효율도 개선된다. 이것은 압축처리에 의하여 조사료의 용적이 적게 되고, 제1위 내에 많이 축적될 수 있어 섭취량이 증가하는 주요원인이다. 다만 송아지에게 헤이큐브 급여시에는 너무 단단하지 않아야 하며, 채식이 가능한지 신경을 써야 한다. 

	 
	 
	 
	 
	 
	 

	 
	 
	나. 농후사료 가공 

	 
	 
	  육용우의 농후사료는 보리, 옥수수, 수수 등의 곡류와 밀기울 류, 대두박, 대두피 등의 제조부산물로 구성된 것이 많다. 그리고 농후사료의 급여비율은 젖소에 비하여 많고 특히 비육 후기에는 90%까지도 급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곡류의 이용성은 비육우의 생산효율에 큰 영향을 주므로 그 형태에 주의해야 한다. 
  전립 그대로의 곡류는 반추, 저작을 충분히 받지 않은 채로 제1위를 통과하여 소화되지 않은 채로 배설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소화율이 저하된다. 일반적으로 소화율을 높이기 위하여 분쇄, 덩어리 분쇄, 압편 등의 가공처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보리류에서는 덩어리 분쇄를 하면 효과가 큰데, 보리에서 소화율이 52%로부터 85%로 크게 개선되며, 옥수수에서도 분쇄 혹은 덩어리 분쇄를 하여 급여하면 전분의 소화율 및 가소화 에너지(DE)가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다. 수수는 분쇄한 경우에는 덩어리 분쇄에 비하여 섭취량은 적지만 증체 성적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사료효율이 좋다고 알려져 있다. 한편으로 보리에서는 덩어리 분쇄는 이용성을 높이지만 잘게 분쇄하여 급여하면 제1위 내에서의 발효가 과도해 지기 때문에 고창증의 소화장해를 일으키기 쉽다. 그러므로 분쇄의 정도에 신경을 써야 한다.
  가열, 가압, 팽화(膨化) 등의 가공처리는 전분의 알파화에 의한 효과와 형태가 제 1위내에서 소화를 쉽게 받기 때문에 옥수수 및 수수에서는 사료효율을 개선하고 증체에도 효과가 있다.
  최근, 사료용 곡류의 수입자유화에 의하여 비육에 옥수수 전립, 둥근립 그대로가 이용되어 왔다. 옥수수의 전립을 급여하면 전분의 소화율은 덩어리 분쇄 및 가열 압편의 경우보다 낮지만 증체 성적, 이용효율, 육질 등에서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비육기에서의 농후사료 다량급여 조건에서는 옥수수의 경우, 둥근립의 이용이 생산비용면에서 유리하며, 제1위 내에서의 미생물의 분해에 의한 전분의 손실을 적게 하여 직접 제4위에서 당류로서 소화 흡수되는 이점을 얻을 수 있다. 
  전체로서는 육용우에 대한 농후사료의 이용성은 가공처리의 방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외에 소의 연령, 사료의 비중·입자도, 조사료의 섭취비율, 급여회수 등에 의하여서도 다르다. 곡류의 영양성분은 품종, 계통에 의해 차이가 있으므로 이용에 있어서 배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가공처리에 있어서 각종 비타민의 파괴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의 보정 등이 필요하다. 

	 
	 
	 
	 
	 
	 

	 
	3. 식품제조부산물 

	 
	  박류를 비육사료로 이용하는 시험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박류를 사용하는 경우에 사료비를 약 10~15% 정도 절감할 수 있다. 

	 
	 
	 
	 
	 
	 

	 
	 
	가. 두부박 

	 
	 
	  생두부박은 쉽게 변질하기 때문에 신선한 두부박을 조기에 밀폐된 용기에 보존하여 사일리지화를 시킴으로서 안정한 품질로 이용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보존유통용기 및 취급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두부박으로 시판배합사료를 비육전기에 20%, 후기에 10% 대체한 비육 시험에서 증체성적은 같았지만, 지육중량, 등심면적, 지방교잡, 육색에 있어서 두부박 혼합사료가 우수하고, 사료비도 15% 절감되었다. 비육용 사료로서 두부박과 혼합된 사료의 사양시험 결과, 증체와 지육형질 모두 옥수수 후레이크가 보리압편보다 우수하였다. 두부박에 쌀겨를 첨가한 혼합사료 급여 비육시험에서는 건물섭취량이 최대 11㎏에 달하였고, 비육후기 섭취량의 저하가 적어 박류혼합사료 급여가 소화기능에 좋은 영향을 주었고, 두부박은 제 1위내 분해율이 높고, 소실속도가 빨라 고에너지사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나. 맥주박 

	 
	 
	  맥주박은 젖소 사료로 일반적으로 사용되지만, 비육우 사료로도 농후사료의 10~20%를 대체할 수가 있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건조 맥주박을 비육전기에 20%, 중기에 10%를 급여하면 비육전기의 증체와 사료효율이 향상되었고, 육질도 개선되었다. 맥주박은 단백질 함량이 높고, 반추위 bypass율도 높다. 

	 
	 
	 
	 
	 
	 

	 
	 
	다. 쌀겨

	 
	 
	  쌀겨는 지방함량(건물기준 23%)이 높고, TDN은 옥수수와 거의 비슷하다. 제 1위내 건물 분해율도 80%로서 높고소실속도도 빠르기에 농후사료를 대체할 수 있는 고에너지 사료로 될 수 있다. 그러나 온도가 높은 계절에는 지방의 열화가 빨라서 문제가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쌀겨는 혼합한 사료설계를 할 경우에는 사료전체의 지방함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료건물 중 6%를 초과하지 않도록 사료를 구성하여야 한다. 

	 
	 
	 
	 
	 
	 

	 
	 
	라. 기타 제조박류의 이용 

	 
	 
	  과즙박류는 산지의 가까운 곳에서 한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생산계절이 있기에 비육우로의 년중 이용은 곤란하다. 빵부스러기는 도시주변지역의 비육농가에서 이용할 수 있으나, 거의 섬유를 함유하지 않고, NFC가 75%이므로, 제1위 내 소화성도 높기 때문에 급여량을 제한하여 사용해야 한다. 비육우 사료에 있어서 비육의 단계별로 필요한 사료성분조성 및 영양소 함량 척도에 맞는 메뉴를 작성하고 그 중에 각종 부산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단백질 및 비단백태 질소화합물 

	 
	  요소를 함유한 사료로의 교체는 2~3주간 거쳐서 서서히 해야 한다. 하루의 급여회수를 여러 번으로 많이 하는 것이 안전하다. 생대두에는 요소분해효소(urease)가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동시에 급여하면 요소가 빨리 분해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단백질이 많은 사료 및 생박류도 동시에 급여하는 것은 피하여야 한다. 
  NPN 첨가물을 다량 급여하면 제1위 내에서 과도한 암모니아가 생성(>60㎎/㎗)되어 가축에서 암모니아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 암모니아 중독은 혈액중의 암모니아 농도가 아주 높아지고, 호흡중추의 기능 등에 장해를 주어 경련을 일으켜 단시간 내에 죽을 수 있다. 
  사료의 공정규격은 소 사료(생후 6개월 이후에 한함)에 NPN 첨가한계는 2% 이하로 되어 있다. 제1위 내에서의 암모니아의 과도한 생성은 급여하는 사료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요소의 경우는 보통, 급여사료건물의 1% 혹은 사료질소의 1/4 한도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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